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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버는 만큼 대출’ 조기 시행 KBS

금융당국, DSR 확대 적용 시기 앞당기고,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 넓히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오늘 발표 예정

DSR 도입 시기 앞당기게 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합해 빌린 돈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DSR 40% 적용… DSR 규제 적용범위 2금융권으로 확대… 장례식,결혼식 등 예외

토스뱅크, 3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연합뉴스

토스뱅크, 25일 오후 이사회로 총 3천억원의 유상증자 추진… 이번 증자를 통해 주당 액면가 5천원의 주식 6천만 주 신규 발행

이 중 보통주는 4,500만 주, 전환주는 1,500만 주… 기존 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 보유 무의결 종류주 1,250만 주는 무의결권 전환주로…

토스뱅크 중금리대출 ‘금융권 신기록’ 썼다 헤럴드경제

토스뱅크, 단 10일간의 여신 영업 기간동안 3분의 1이상을 중금리 대출로 실행… 평균금리도 7%로 은행권 한도 10% 이하보다 낮은 수준

영업 10일간 실행된 대출 건수 총 23,930건… 중저신용자 대출액 약 1,400억원으로 전체 28.2% 차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객이 전체 대출 잔액의 38.6%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실패…결국 사업 폐지한다 한국경제

한국씨티은행, 사업 매각 실패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신규 서비스 중단 및 직원 감축 등 점진적으로 사업 축소하는 방식… 고비용 인력구조와 국내소비자금융 매력 감소가 원인

규제강화와 저금리, 저성장도 성장동력 상실의 원인…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희망퇴직 실시, 고객과의 기존 계약 관련해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 서비스 예정

손보사 車보험료 손해율 개선···인상요인도 多, 동결로가나 머니투데이

국내 11개 주요 손보사들의 9우러까지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 평균 83.1%...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손해율 평균 90.2%와 비교해 7.1%p 나아져…

2017년 80.9% 손해율로 손보사 전체에서 총 266억원 플러스된 이후, 4년만의 자동차보험 부문 흑자 기대 가능… 업계 관계자 "대부분 동결에 무게둘 것" 언급

금리 오르니 보험료 부담 '뚝'…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소비자 기대 '쑥' 데일리안

생명보험업계,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조 고조에 공시이율 재차 인상할 보험사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

신한라이프, 지난 달 2.10%인 저축 상품 공시이율은 이달 초 2.15%로 0.05%p 인상한 바 존재… 미래에셋생명, 연금과 저축보험 모두에서 공시이율 인상 기대

올 상반기 ELS·DLS 발행잔액 80조…2013년 이후 최저 이데일리

올 상반기 중 ELS, DLS 발행액은 전년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45조원 기록… 상환액은 5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 4,000억원 증가

상반기 중 증권사의 ELS, DLS 발행 및 운용 손익은 5,865억원 집계… 홍콩H지수 지속적 하락 추세로, 편입된 ELS 조기 상환 지연에 소비자 손실 확대 우려…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KT 통신 장애…증권사 MTS 일부 1시간 멈췄다 연합인포맥스

KT,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 25일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 가량 KT 유무선 인터넷망 멈추는 일 발생… 일부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 먹통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KT 통신 이용 투자자들의 MTS 접속 불가 및 지연… 한국거래소는 주식 시세 관련 전용망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 발생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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